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Chem. Eng., 2010, Vol. 16, No. 1 96

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16권 제1호 2010년

해조류에서 폴리페놀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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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는 예로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섭취해 왔으며, 영양학적으로 열량은 매우 낮으면서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채소류와 비교해서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고 육지 식물에는 없는 비소화성의 점질성 다당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성분에서는 항균, 항산화, 

항 바이러스, 항암활성을 비롯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 협심증, 뇌졸증 등의 성인병 예

방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될 수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폴리페놀은 항균제 및 항 플라즈민 저해제 항산화제 등 그 기능성들이 밝혀

지면서 새로운 기능성 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노화를 비롯한 여러 성인병의 원인

이 자유라디칼에 의한 산화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고 있는데 폴리페놀이 항산화제 효과가 우수

해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해조류 (김, 파래, 매생이, 감태,미역, 다시마, 톳 

등)에서 폴리페놀을 추출해 수율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해조류 부위별로 폴리페놀의 함량이 차

이가 있는지 실험하였다. 감태에서 66.5mg/g의 폴리페놀을 추출하였는데 다른 해조류에 비해 

7~9배 높았다. 감태에서 폴리페놀을 추출하는 최적의 조건을 찾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추출 용

매, 시간, 온도, 입자크기에 따라 폴리페놀의 수율이 얼마인지 실험하였다. 24℃에서 70% 에탄

올로 5시간 추출했을 때 66.5mg/g의 폴리페놀을 추출할 수 있었다.  


